
순천만 정원박람회장도 태양광 발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정원박람회장의 습지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고 8월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파루가 최종사업자로 확정되면 9월부터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모듈설치 등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해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45억원이 투입되는 태양광발전 시설규모는 5941㎡ 면적에서 781㎾를 생산함으로써 추후 계획하고 있는 지

열발전 등을 포함 습지센터에서 사용k는 전력의 50%를 충당할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태양광, 지열 등을 이용한 그린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정원박람회에 대한 녹색성장 박람

회 이미지를 구축하고 재원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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